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▣  그림 여행

여인과 아기 
(La Femme et L’Enfant c. 1922)

페르낭 레제 (Fernand Leger 1881 - 1955)

(캔버스에 유채 171.2 cm x 240.9 cm 독일 바젤 미술관 )

한때는 프랑스 화가 페르낭 레제의 그림을 별로 좋

아하지 않았다. 도식적이고 기계적인 이미지로 가득

차 있어서 어쩐지 비인간적으로 느껴졌기 때문이다. 

검은 선으로 경계를 분명히 한 그의 기하학적인 그

림들을 보면 답답하고 짜증이 나기도 했다. 그러다가 

최근에 우연히 레제의 그림을 다시 보게 되었는데 한

번도 보지 못 했던 그림인 것처럼 새롭게 다가와 내

심 놀랐다. 

페르낭 레제는 원래 건축을 공부했다. 후기 인상파 

화가 세잔의 회고전을 보며 큰 감동을 받아 미술 공부

를 시작하면서 20세기 초의 아방 가르드 화가들과 교

류하고, 피카소와 조르주 브라크 같은 입체주의 양식

의 그림을 접했다. 건축학도여서 그런지 레제는 입체

주의 양식에서 출발하는 독창적인 화법을 개발했는

데‘튀비즘 (Tubism)’이라 불린 그의 화법은 튜브, 즉 

원통형의 추상적인 형태들로 인간과 사물, 자연을 표

현했다. 1912년에 첫 번째 개인전을 성공리에 치렀다.

레제가 독특한 화법으로 유명세를 타고 있을 때 제 

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다. 그림을 중단하고 프랑스 육

군에서 2년을 복무한다. 이 기간 동안에 레제는 주위

에 가득한 무기와 비행기 같은 수송 수단 등을 스케치

하면서 기계의 아름다움에 눈을 떴다. 전쟁 후에 화가

로 복귀하면서 레제는 기계를 그리기 시작한다. 원통

형의 이미지는 유선형 이미지로 변했고 복잡한 기계 

모양들이 그림에 가득 넘쳐났다. 그의 그림 속에서 인

간은 기계, 즉 로봇처럼 표현되기도 했다. 

그림의 중앙에 여인과 아기가 그려진 이 그림은 일

종의 초상화인데 레제의‘기계의 시대’양식으로 그려

진 그림이다. 여인과 아기는 원통과 유선형의 몸체를 

지닌 로봇에 가까운 모습으로 나타난다. 그들이 앉아 

있는 공간에는 온통 기계화된 물건과 가구들이 주위

를 둘러 싸고 있다. 주전자와 찻잔으로 짐작되는 테이

블 위의 그릇도 실험실에서 쓰는 기계 도구처럼 보인

다. 심지어 창 너머 보이는 풍경까지 기계적으로 도식

화 되어 있다.

옛날에는 싫다는 마음이 들었을 법한 이 그림이 무

척 마음에 와 닿았다. 미학적인 감동이나 설렘은 아

니다. 20세기 초에서 백 년이 훌쩍 흐른 오늘날, 기계

와 인간의 결합을 예언하는 움직임이 예사롭지 않은 

이 시대에 레제의 작품은 미래를 예고한 그림이 아니

었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다. 기계도 아니고 사람도 아

닌 모습으로 비스듬히 앉은 여인과 아기는 레제가 자

기도 모르게 예견한 21세기, 그리고 그 이후의 인간상

이 아닐까?

《김동백》  


